
 주간 신약 성경통신 “새 언약의 대제사장”  
(히 8:1-13) 16. 1. 24(주) NO.04

             구역      성 명【                 】 수 점

 들어가는 말 
첫 언약이 무흠하였으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
새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.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기시켰습니다. 그리스도는 바로 이 새 언약 아래서 
섬기는 분이십니다. 

 말씀 속으로
1.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을 무엇이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까? (히 8:1-2)
    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심.
     
2. 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얻으신 직분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? 

(히 8:3-6)
보자

3.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? (히 8:7-10)

4. 새 언약 아래에서 각각의 형제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(히 8:11-13)

◈ 생각하기
1.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? 

2. 낡아지고 쇠하는 옛 언약이 아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언약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까?

 
 마치는 말 

우리는 본장을 통해 옛 언약은 낡아 없어지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적용이 되는 불변
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완전무결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고 더 이
상 다른 무엇을 잡으려고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.  




